
"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

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" (마 

8:24)

마태복음 8장 24절!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좀…. 

형, 우리 집이 춘천이잖아요. 호반의 도시! 제가 춘

천에서 살면서, 공지천의 수많은 오리 배들과 연인

들을 위한 작은 배들을 보아왔지만, 장난을 치다가 

보트가 뒤집혀서 죽은 사람들은 있었을지언정, 의

암호와 공지천에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혀서 사람

이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

형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? 

여름 수련회 때에 성경 퀴즈를 할 때면, 꼭 "갈릴리 

바다" 또는 "갈릴리 호수"라고 불리는 이 문제의 장

소가 민물인지, 아니면 짠물인지를 물어보는 문제

가 있었습니다. 가보질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

까만은, 꼭 문제를 맞히어야 맛입니까? 그냥 웃고 

넘어가자는 거지요. 그런데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

는 것은, "왜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가?"라는 질문

에 대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"갈

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당시에 바다에 가본 적

이 없어서, 바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넓은 이 

호수를 보고서는 바다라고 불렀다."라고 가르쳐 주

었습니다. 정말로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무려 54킬

로미터가 된다니 (트랙킹을 하면 60킬로미터를 걸으니, 걸어서 

호수 한바퀴를 걷기에는 벅찹니다.), 호수라고 부르기에는 정

말 큰 호수이긴 합니다만, 정말로 그 이유 때문에 

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을까요? 

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. 

갈릴리의 가버나움은 해변, 에돔길로 가는 교차로

였습니다.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왕

래가 잦았던 곳입니다. 해변을 걸 어오면서 지중해 

바다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와서, "이

야 정말 멋진 호수네, 정말 크구나!"라고 말을 할망

정,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바다에 대

해서 무지해서 이 넓은 호수를 바다로 부르지는 않

았을 겁니다.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, 

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꼭 이스라엘에 한 번 와 봐

야 한다니까요. 

이 갈릴리는 또 헷갈리는 것이, 이름이 너무나 많습

니다. "갈릴리"라고도 부르고, "긴네렛"이라고도 부

르고, "디베랴"라고도 부르니 말입니다. "갈릴리"라

는 것은 원래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. 갈릴리 지역

에 있는 호수이니, "갈릴리 호수"라고 불리는 것은 

당연한 것이지요. "긴네렛"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

전통 악기인데, 호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호

수의 모양이 이 전통 악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

"긴네렛 호수"라고 불립니다. "디베랴"라는 이름은 

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인 "티베리아스"의 이름을 

따서 부르는 것인데, "티베리우스" 황제의 이름이 

우리말 성경에서는 "디베랴"가 되어 버렸네요. 그 

이름이 "갈릴리"이든, "긴네렛"이든, "디베랴"이든 

다 좋다 이겁니다. 그런데 왜 이 멀쩡한 호수를 "바

[갈릴리 호수]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여러가지 장소가 있는데, 골란고원의 샬롬 전망대, 팔복산, 아르벨산 등이 대표적이다. 이 사진은 갈릴리 호수

의 서북쪽의 아르벨산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.

갈릴리 바다?
(Sea of Galilee)

* 이 글은 기독교세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기고했던 글입니다.  기고할 당시의 글의 타이
틀은 "이스라엘 서신"이었습니다. 저의 형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. 그래서 중간 중간 "형"이라
는 단어가 나옵니다.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



다"라고 부르냐는 거지요. 

마태복음 8:24에 아주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구절

이 있습니다. 

"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얼어나서, 배가 

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. 

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."

랍니다. 물론, 성경에서는 "바다"라고 말하지만, 이

곳이 "갈릴리 바다"라면 사정이 다르지요. 갈릴리 

바다는 호수아닙니까?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

배가 뒤집힐 정도라니요. 오리 배도 안 뒤집힐 호

수에 제자들과 함께 탄 배라면 적어도 승선 신원이 

13명은 족히 넘을 그 배가 뒤집힐 지경이라니, 이

걸 믿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? 차라리 월남 

스키부대출신이라는 말을 믿으라지. 그래서 저는 

다른 것은 몰라도,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좀 

의심이 가더라고요. 요즈음 말로 좀 뻥이 심한 것

이 아닌가요? 

1986년 어느 여름날 이스라엘에 가뭄이 무척이나 

심했습니다. 갈릴리 호수의 물이 말라가고 식수가 

없어서 터키로부터 커다란 물풍선을 배로 끌고 들

어와서 이스라엘의 식수를 해결하던 그 때에, 갈릴

리 호수의 수면도 몇 미터 아래로 곤두박질을 칠 

때였습니다. 

모세와 유발이라는 두 형제가 "긴노사르"라는 키부

츠에 살고 있었습니다. 어부인 이 두 형제는 호숫

가에 나갔다가 물 아래에 마치 배 모양의 검은 그

림자를 보았지요. 곧바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답

니다. 무언가 수상쩍으니 말이지요. 전문가들에 의

해서 이것이 고대 배의 조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, 

키부츠 긴노사르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고고학 유

물당국, 그리고 이 배와 관심을 가진 많은 자원봉

사자들이 이 배를 인양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. 그

리고 12일 밤낮에 걸친 작업으로 드디어 이 배가 그 

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. 길이 8.2미터에 폭이 2.3

미터, 그리고 높이가 1.2미터가 되는 이 배의 나이

는 약 기원전 100년에서 기원후 70년에 이르는 것

[VIA MARIS] 가버나움 발굴현장에서 발견된 표지석이다. 가버나움에

서 해변길(Via Maris)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. 

[JESUS BOAT] 예수님 당시의 배. 기원후 1세기에 사용되된 예수님 당시의 배를 복원한 것이다. 2000여년간 갈릴리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배가 

발견된 때가 1986년이다. 



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. 정확히 예수님의 시대와 

맞아 떨어지지요. 약 15명의 사람들이 오를 수 있

는 이 배의 용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떤 사람들

은 이 배가 갈릴리의 어부들이 타던 배라고 주장하

고,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반 로마항쟁 때에 침

몰한 군인들의 배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. 

어느 말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, 하여간에 이 

배가 예수님 당시의 배이고, 당시의 사람들이 타던 

배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

니다. 게다가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

님과 제자들이 모두 함께 오를 수 있는 배였다면, 

적어도 이 배만하거나 이 배보다 약간 더 큰 배가 

아닐까합니다. 지금도 키부츠 긴노사르에 가면, 이 

배의 실물을 그대로 볼 수 있답니다. 이 배를 보고

나서는 마태복음 8:24의 말씀에 더욱 의심이 생기

더란 말입니다. 이 배가 어떻게 호수의 물살에 뒤

집힐 수 있냐는 거지요.  

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한 호텔

에 가게 되었습니다. 심심하던 차에 호텔의 상점에 

진열된 엽서들이 꽂혀있는 스탠드를 돌리면서, 어

디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질까 이리저리 엽서들을 

보던 중,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갈릴리 

호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람이 불어

서 풍랑이 일어나 호수 부둣가를 때리는 거대한 파

도의 사진이었습니다. 눈에 익은 그 부둣가에 그렇

게 거세고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때린다는 것이 정

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. 이게 합성인가 아닌가 싶

더라고요. 아무리 유심히 보아도 합성이 아닌 것은 

확실했습니다. 부랴부랴 이스라엘에서 10년 넘게 

살면서, 비디오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으시는 집사

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실제로 그런 파도를 본 적

이 있냐고 말이지요. 그 집사님은 10년을 넘게 살면

서 갈릴리 호수에 그런 파도가 치는 것을 딱 한 번 

본적이 있는데, 집사님이 듣기로는 파도 높이의 최

고기록이 호숫가에 있는 호텔의 10층 창문에까지 

물방울이 튀긴 것이랍니다.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

야기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

다. 갈릴리에서 배를 운전하는 유다라는 친구에게 

물어보니, 풍랑이 이는 날에는 승선인원이 80명이 

넘는 큰 배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네요. 재빨리 안전

한 방파제 안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배가 전복이 된

다는 거지요. 그리고 5년 전에는 승선 인원이 55명

인 관광용 목선이 전복이 되어서 대단한 경제적 손

실을 입었다고 그러더군요. 대단하지요? 

이 이야기를 잊어버릴 때 즈음 아내와 함께 갈릴

리 호수에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. 성지순례를 온 

한국 사람들이 타는 큰 목선에 양해를 구하고 우리 

부부가 끼어 탄 것입니다. 호수에 물결이 이는 아

침 일찍 배를 탔습니다. 배를 타기 전에 물살이 심

상치 않았는데, 역시나 호수 동편에서 호수 서편으

로 가는 배가 뜨자마자, 배가 얼마나 요동을 치던

지 겁이 무척 많은 저는 배의 제일 가운데 기둥을 

붙잡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. 배의 앞머리에서는 

연실 파도가 깨지며 물방울이 솟구쳐 올라서 배 안

으로 쳐들어오고,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꺼지기를 

연실 되풀이 하는데, 아내는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

는 것 같다고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아이 마냥 

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. 제 손에는 식

은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말입니다. 아내에게 장난 

그만치고, 빨리 안전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호

통을 치는데, 도리어 제게 참 겁이 많다고 놀리더

군요. 호수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점점 아르벨 산이 

병풍이 되어주면서 점점 바람이 줄어들더군요. 이

제는 좀 살았다 싶었습니다. 하여간에 제가 겁이 많

은 건지, 아내가 겁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그

날의 그 파도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선장 

[파도가 치는 갈릴리]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치는 호수이다.



아저씨도 원래 배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는 

파도에 맞아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며, 원래의 항

로에서 빗겨나는 길로 운항을 해야 했으리만치 험

한 파도였습니다.   

그때 이후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정말 의

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성경을 의심

한다는 것은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

의존해서,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게 던지는 물음

표인데…. 제가 알고 있는 것은, 제가 경험한 것 밖

에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지요. 

호수이지만, 그리고 상식적으로 호수에는 배가 뒤

집힐 정도의 풍랑이 일지 않지만, 상식을 뒤엎고 풍

랑이 일고, 커다란 배들이 뒤집힐 만한 파도가 넘실

거리는 호수. 그래서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. 그곳

이 갈릴리 바다입니다. 

[갈릴리 호수] 이스라엘을 찾으면, 갈릴리 호수에 이런 나무 배를 타면서 그때의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. 비록 배의 크기는 예수님의 배보다는 훨씬 

크지만, 호수의 바람을 맞으며 타는 배에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. 


